
플랜트 수주 첫째 걸림돌 고임금
엔지니어링기업 고사직전 … 개발도상국 추격에 진흥체제도 미흡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수주규모가 세계시장의 0.4%에 불과해 해외시장이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다각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ngineering News Record 2000년 8월호에 따르면, 전세계의 인프라 및 플랜트 시장규모는 3조2000억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수주규모는 100억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플랜트는 시공중심인 건설과는 달리 설계·구매·시공(EPC), 정보 및 금융 등 복합경쟁력이 요구되는 고위

험·고수익 분야로 최근 발주처에서 생산물의 Buyback, BOT (Build-Operate-Transfer), 지분참여 등을 요구하

고 있어 Financing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고 고급인력의 고용창출효과도 크지만, 위험도

크다.

해외플랜트·건설 수주실적 (단위: 억달러)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해외플랜트 33 65 28 40 84 101
해외건설 108 140 41 92 54 43

해외공사 수주는 고임금과 후발 개발도상국의 추격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건설에서 플랜트로 중심이 완전

이동하고 있다.

해외플랜트 수주실적은 1996년 해외건설의 1/3에 불과했지만, 2001년에는 2.5배를 기록해 2001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43억달러 중 62%인 28억달러는 플랜트 건설 수주로 벌어들인 수익이다.

해외플랜트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상태이다.

해외플랜트 수주상의 문제점

구 분 내 용

강 점

① 1980- 1990년대 중화학산업 육성으로 석유화학공장, 제철소, 조선소 등 대규모 건설시공 경험 풍부

② 세계굴지의 중공기업을 가지고 있어 기자재 공급기반이 우수

③ 일본이외 다른 나라에는 없는 종합상사의 뛰어난 해외정보력과 금융알선능력을 활용 가능

④ 원유·가스 등 대규모 자원 구매력을 플랜트 수주에 지렛대로 활용 가능

약 점

① 기본설계(Basic Engineering) 능력이 취약하고 핵심기자재 의 국산화가 미흡해 외화가득률이 낮음

② 정보력 및 금융알선 능력이 취약하여 세계적인 추세인 개발투자형 프로젝트에 독자적인 참여 곤란

③ 일부 건설기업의 대외신인도 미회복 및 과당경쟁

④ 해외시장은 플랜트로 바뀌었지만, 진흥체제는 건설시공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

* 원가구성의 25%인 시공능력은 별다른 차이가 없어 75%를 차지하는 설계와 기자재가 경쟁력 좌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단기적으로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의 강화와 수주역량의 시

너지효과 제고, 플랜트 수출진흥체제의 개편이 지적되고 있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도급형 수주에서 개발투자형 수주로 전환하고, 기본설계 능력 배양 및 핵심기자

재의 국산화 B2B 전자상거래 기반의 구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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